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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글로벌 사업 강화로 승부
최태원 회장, 중국을 내수시장 차원에서 접근 … 독립경영도 실천

SK그룹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글로벌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경영체제도 가속화한다.

SK그룹은 10월31일부터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주요 관계사 사장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CEO세미

나에서 글로벌사업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1월3일 발표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2년간 SK가 거둔 성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을 과감하게 실천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사가 독립적으로 생존을 판

단하고 결정하는 완전한 독립경영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같이>를 하자는 것도 <따로>를 좀 더 잘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각사는 <따로> 중장기적

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국내시장만으로 안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해외시장 진출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특히 중국은 단일경제권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해외사업의 관점이 아니라 내수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SK 브랜드는 <행복추구>의 상징이 되어야 하고, 공급제품이 다르더라도 SK 브랜드는 고객에게 행

복을 심어준다는 <고객중심>의 행복 추구경영이 자리잡도록 관계사들이 함께 브랜드를 육성․발전시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SK그룹은 세미나에서 9월 발표했던 새 로고를 공식 채택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한 브

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전사적 차원의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세미나 마지막 날인 11월3일 SK CEO들은 <행복추구 실천 서약식>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같이하는 성장 함께하는 행복> 내용을 담은 사인보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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